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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9월 1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날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9월의 두 번째 토요일 도시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탄생 13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시행정부는 도시의 날 기념행사 계획을 밝혔다. 팬데

믹의 영향으로 지역 중심지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어 있

지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 명절을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

로나마 기념하게 된다. 기념행사는 11일 토요일에 펼쳐진다.

주요 행사장은 시공원이며. 행사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는 시상식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기념

상과 명예시민으로 추서된 사람에게  증서를 수여한다. 이때 시

상식은 실시간으로 도시와 시공원의 전광판으로 전송할 예정이

며  11시에 시공원 내 웨르흐네예 호수 주변 무대에서 진행된다. 

시공원에서는 공연에서부터 공예전시까지 23개의 행사장

이 펼쳐지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을 위해 꽂꽂이 활동교

실, 스트리트 댄스 경연, 스포츠인들의 실력 과시, 다양한 예술

단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도시의 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위한 빛나는 음

악 서프러이즈는 러시아의 유명 가수 알렉산드르 파나요토브

의 공연이다. 공연은 시공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저녁에 열

릴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

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

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

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정부와 러시아 연방 관광공사 간 상호협정 

체결이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된 사할린 전시

관에서 이뤄졌다.

협정은 '관광과 접대산업'이라는 새로운 국가기획

의 '관광 제반시설 개발'연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기획의 실행에 따른 

공동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지역 방문객에

게 보다 편안한 휴양 여건을 조성하게 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휴양시설, 관

망 시설, 산행 트래킹 코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여러

가지 관광 제반시설 건설을 규정하고 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주는 해마다 국내 여행지로서 점점 인기

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독특한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편안하고 안전한 관

광 제반시설이 부족하다. 협정의 일환으로 지역 정

부와 함께 제반시설 구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할 것

이다. 우선적 과업은 관광개발의 내용들을 구성하고, 

지역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며, 주에 최대한 사

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그 방향과 서비스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관광 제반시설을 조성하고, 교통 통신망을 

건설하면서도 우리는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이며 

투자자 선정 시 지속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투자

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라고 러시아 연방 관광

공사 사장 세르게이 수하노브가 설명했다.

사할린주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5개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 범위 내에서 제반시설 구축의 기획 실

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고르늬 워즈두흐 관

광단지 지역에 관광 및 산악 스키 제반시설을 구축하

는 것이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휴양 종합시설, 식당, 

스키장 리프트 추가, 새로운 스키 코스를 건설할 계

획이다.

'부세 호수'에도 관광 및 휴양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10개의 비경은 사할린 남쪽 유명 관광코스에 

포함돼 있다. 이곳에 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더 편안

한 휴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쿠릴의 이투루프 섬에는 '오리엔탈 리조트' 관광단

지 조성으로 제반시설을 구축하고  호텔을 비롯한 트

래킹 코스 조성,전망대, 온천 시설 설비, 정박 시설 건

설, 스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녜코탄 군도' 관광단지에는 오녜코탄, 파라무쉬

르, 아들라소바, 슘슈, 하림코탄, 쉬아슈코탄, 릐폰키차, 

라스슈아 등 8개 북구 쿠릴 열도와 연결돼 있는데 이곳

에 호텔과 글램핑장 건설, 생태 탐방로, 온천, 축산 농

장, 양식장 건설이 계획돼 있다.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우선적 시설 중 하나가 3

성급 호텔 '알리이드' 건설이 있다.

'남쪽 쿠릴' 기획에는 쿠나쉬르 섬과 쉬코탄 섬이 포

함돼 있다. 이곳에도 휴양시설을 비롯한 온천 시설과 

트래킹 코스 조성 계획이 있는 가운데 이 건설 기획들

의 주안점은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생태관광을 조

성하는 것이다. 

사할린주 정부와 미르 결제 시스

템이 대학의 캠퍼스 기획들을 개발하

고 사할린 주민 카드에 할인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방경

제포럼에서 왈렐리 리마렌코 주지사

와 '미르' 국립 결제카드시스템의 회

장 블라디미르 코믈례브가 협약을 체

결했다. 

이 협약은 '사할린 주민 카드' 지역 

기획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내 고등교

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의 캠퍼스 기

획(대학 관련 부속 시설 이용) 시행

을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 카드

는 미르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급

된다. 이 기획 실행을 위해 무역회사, 

요식업체, 카드 소유자들에게 적립 및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

운 협력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사할

린 주민 카드 기획은 2020년 봄에 시

작돼 올 6월부터 발급되었으며 그동

안 5만5천 명 이상이 기획에 참여했

다. 현재 이 카드 발급 은행은 스베르 

방크, 아시아 태평양 방크, 이투루프 

방크, 가스프롬 방크, 로스셀호즈 방

크 등 5개다.  

캠퍼스 기획은 지역에서는 새로

운 것으로  사할린 주민 카드는 학생

과 교사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로 지

역 교육기관을 자유로이 드나들도록 

하고, 도서관, 식당, 다른 카드들이 이

용하는 일련의 서비스업체들과 연결

할 계획이다.

"디지털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

안하게 해준다. 사할린 주민 카드는 

편한 무현금 결제수단이며 필수 의료

보험 및 개인 의료보험의 증서와 같

고, 모든 국립 의료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

에게 유익한 기능이 있다. 협약 덕에 

이 카드는 사할린의 대학생과 교수 간 

신뢰의 도우미가 될 것이다. 이 카드

의 사용 가능처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곧 주민들은 다양한 서류들을 가지

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정보

는 공동 정보시스템 안에 보존되며 그 

공동 정보의 열쇠는 바로 사할린 주민

카드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가 강조했다.

"극동 연방관구에서 무현금 카드 

결제시스템 개발은 훌륭하며 이에 약 

18만 2천 개의 결제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금융 제반시설의 활용을 통해 

주민 카드와 같은 새로운 현대적 서비

스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주민 카드가 변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으로 주민들이 

이 카드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도

록 노력하고 있으며, 카드 이용자들이 

더 큰 할인을 이용하도록 기획 협력자

들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재 주민 카

드는 러시아에서 19개 지역에 존재하

고, 캠퍼스 카드는 79 개 행정자치 지

역에서 100만 개 이상이 발급되었다." 

고 블라디미르 코믈례브 회장이 덧붙

여 말했다.

양측은 미르 주민 카드를 기반으

로 한 비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는 전망

도 논의했다.

현재 주민 카드로 고르늬 워즈두

흐 관광단지 시설 이용자를 위한 스

키 패스도 가능하며, 아동용품 매장에

서 구매 시 적립도 되고,  국가 서비

스 포털에서 과태료 지불 시 수수료

가 0%이다. 

사할린주 정부와 '미르' 결제시스템 협약주지사, 사할린주 관광 제반시설 구축에 관한 협정에 조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기념날 시민들의 행진.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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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섬- 물고기> 박람회 방문객들을         
위해 사할린 수프 300리터 준비

9월 5일(토)에 시 박람회 행사장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요리사들이 준비한 특급 요리와 사할린 수프, 연

어알을 곁들인 샌드위치를 대접했다.

8월 내내 도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물고기-섬' 축제 

행사는 미식 축제로 마무리됐다. 바로 '러시아 쉐프팀(Chefs 

Team Russia)' 요리 협동회와 사할린 요리사 팀의 참가로 마

련한 요리 활동교실이다.<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 행사의 

일환으로 도심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의 주

민들과 방문객들은 연어와 가자미, 오징어로 만든 독창적 요

리를 맛볼 수 있었으며 요리는 총 1천500인분이 판매되었다. 

또한 축제의 전통적인 행사의 하나인 요리 비전문가들이  참

가하는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 가운데 '가정 요리' 경연에는 유

즈노사할린스크의 6개 팀이 참가해 이들은 각자 가정의 조리

법에 따라 송어로 요리를 만들었다.

 '러시아 쉐프팀' 요리 협동회가 심사하여 '바다의 선물' 미

식 마라톤의 가장 축제 요리로 내놓을 만한 요리의 우승자는 

하이브 바 (Hive Bar)가 선정되었다. 

'가정 요리'경연에서 우승은 '나 크류츠케(낚싯바늘로)'팀

이 차지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타치야나 아니시모와가 두 딸 

크세니야, 웨로니카와 함께 생선으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

들었다고 평가했다. 

축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연어알을 곁들인 샌드위치를 대

접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때 요리사들은 생선, 미역, 오징

어 등이 들어간 사할린 수프를 준비하고, '러시아 쉐프팀' 협동

회 회장이자 요리사인 니콜라이 사리체브는 '푸른 치즈와 구운 

치아바타에 크림소스를 얹은 봉골레'요리를 준비했다.

이번 '물고기-섬' 박람회에서는 총 300리터의 사할린 수

프가 마련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Для гостей ярмарки "Остров-рыба" 
приготовили 300 ли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па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на городской ярмарочной пло-
щадке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угощали бутербродами с икрой, 
сахалинским супом и фирменным блюдом от шеф-повара. 

Н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праздни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мероприятий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которые про-
ходили на различных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почти весь 
август. Это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 участием команды саха-
линских шеф-поваров и кулина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в рамках кото-
рого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участ-
никах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з лосося, 

камбалы и кальмаров. Всего было продано более 1500 
порций. Еще одно уже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бытие фести-
валя – конкур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блюд непрофес-
сиональ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емейная кухня" собра-
ла шесть команд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готовили 
блюда из горбуши по своим семейным рецептам. 

Победителем марафона "Дары морей" за самую 
оригинальную подачу фестивального блюда, по мне-
ни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овар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Chefs 
Team Russia, признан Hive Bar. В конкурсе "Семейная 
кухн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команда "На крючке". По мне-
нию жюри, Татьяна Анисимова вместе с дочерьми Ксе-
нией и Вероникой приготовили самое вкусное блюдо 
из рыбы.Праздник завершился угощением всех гостей 
– бутербродами с икрой. А в это время шеф-повара го-
то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суп (в составе рыба, морская капу-
ста, кальмары и т. д), а шеф-повар, президент сообще-
ства Chefs Team Russia Николай Сарычев – фирменное 
блюдо – "Вонголе в сливочном соусе с голубым сыром и 
подпеченной чиабаттой". 

Всего на тематической ярмарке "Остров-рыба" при-
готовили более 300 ли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супа, сообща-
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의 학생들,                                  
공업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9월 11일부터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석유·가스 공학 연구소

에서 '공업 학교'를 시작한다. 사할린의 9 학년-11학년의 학생

들이 이 교육과정에 수강할 수 있는데 강의는 출석 수업과 원

격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지역 어느 곳에서나 수강

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공업 학교'의 프

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교과 과정에 수학, 물리, 

지리, 통신정보 과목이 포함되며 마지막에 시험으로 평가한다. 

수업은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사할린 국립대 지도교수들

이 담당한다.

'공업학교' 특별 교육은 대학과 직접적인 친분을 갖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직업을 알아

보고, 상호작용의 활동이 이뤄지는 대학을 방문해보며, 대학 

교육과정 속에 자신을 위한 자아실현의 다양한 방면을 발견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첫 수업은 9월 11일 15시 (주소: 포그라니츠나야 거리. 2)

에 시작된다고 사할린국립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оучиться в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е"
С 11 сентября в Техническом нефтегазовом инсти-

туте СахГУ стартует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Слушате-
ля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рсов могут стать учащиес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11 классов.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
ходить как в очном, так и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ах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встрече мо-
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из любого уголка региона. 

Программа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модулей: перв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истему учебных за-
нятий по математике, физике, географии и информати-
ке с последующим итоговым тестированием.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 субботам, а вести их будут веду-
щ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Отдельный блок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будет по-
священ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у знакомству с институтом. 
Школьники узнают об основах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посетя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иматель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откроют для себя разл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амореали-
зации при обучен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пройдет 11 сентября в 15:00 по 
адресу ул. Пограничная, 2, сообщает СахГУ.

사할린에서 철인 3종 경기 진행
사할린 철인 3종 경기가 사할린주에서 다섯 번째로 열렸

다. 고대하던 이번 경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블라

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서 선수 200

여 명이 참가했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온 참가자도 메달

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합류했다. 사할린 철인 3종 경기는 

전통적으로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단계로 되어 있다.

다종목 경주 애호가들은 세부적으로 5개 코스 중 하나

를 선택해 자신을 시험해볼 수 있다. 즉, '슈퍼 스프린트'(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km, 달리기2km). '스프린트' (수영 750m, 

자전거 경주 20km, 달리기  5km). '올림픽'(수영 1500m, 자전

거 경주 40km, 달리기 10km). '하프 70.3'(수영 1900m, 자전거 

경주 90km,  달리기 21.1km). 근골격계 장애인을 위한 '슈퍼 

스프린트' (수영 300m, 자전거 경주 8km, 달리기 2km).

철인 3종 경기는 선수의 굉장한 지구력과 신중한 기술과 

정신적 준비성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스포츠 종목이다.

경주의 난이도는 우승자인 예브게니 왈리예브가 4시간 44

분 10초 만에 코스를 완주함으로써 확증하고 있다. 자신이 하

프 70.3 코스 우승자로서 스포츠적 목표을 향한 방식에 있어 

그는 끈기의 표본이다. 왜냐면 예브게니 선수는 필수적 준비 

없이 사할린 최초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응급 의료 조치

마저도 필요로 했었기 때문이다. 

현재 예브게니는 사할린주와 그 경계를 넘어 타지역의 많

은 스포츠 경기에도 참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예로 한 달 후에

는 소치에서 열리는 전 러시아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떠난다. 

여성 18세 -50세 경기 중 하프 코스 경기의 결과 아르헨

티나의 안젤라 솔란쥐가 5시간 25분 5초 기록으로 가장 빠르

게 완주했다. 

이날 철인 3종 전 코스에 따른 우승자 시상식이 조성되고 

스포츠 행사를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행사 주최 측과 협력 측

이 예술단의 공연과 다과회를 준비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

부 홍보실이 전했다.                                      (8면에 계속)

7월 31일 한국 국토정보공사  조사단(팀장 이향복)이 사할린을 

방문해 제3차 사할린 한인 묘 현황 파악 사업을 펼쳤다. 2020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되어 사망한 한국인 

희생자 묘지현황 파악에 대한 사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년

으로 미뤄졌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묘지 조사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위

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올해 코르사코브, 아니와, 

돌린스크, 토마리 지역 공동묘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할린 한

인 집단 거주지 인근 무인가 공동묘지에 매장된 한인 묘(추정묘 

포함) 현황을 9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토정보공사 이향복 팀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한인 

묘 100기 정도의 한인 묘를 예상하였으나 금번 사업지역 외  추

가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녜웰스크, 홈스크 지역의 묘지를 파악

하게 되었고 그 결과 7개 지역 48묘역 249기(확정묘 235기, 추

정묘 14기) 조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KIN(지구촌동포연대)가 2011년부터 묘지 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공사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였고 2019년까지 총 묘

1만5천2백90기를 조사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대도시 주변 공

동묘지를 조사하다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된 묘

지, 대도시 외곽의 소규모마을, 현재는 마을이 없어진 지역의 마

을단위 공동묘지 즉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조사하였

다.''고 말했다.

파악사업은 2단계로 나뉘었다.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는 사전 조사가 이뤄졌으며, 8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본격적 

세부조사를 하고, 당초 9월 4일부터 한인묘 현황조사 검수를 실

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다. 

또한 조사와 동시에 홍보 촬영도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한

인사회계 대표들, 현지 주민, 한인 동포와 만나 사할린한인사, 

강제동원, 1945년 한인학살 사건 등에 대해 취재했다.

이향복 팀장은 한인 묘지 실제 조사는 사할린 지역 정부, 주

한인협회, 주 이산가족협회, 주 노인회, 지방 한인회 등 협력 없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강조하며, 특히 장기간 한인묘

지 조사, 강제동원 동포 유골 봉환 사업을 돕고 있는 김홍지 사

할린주 한인협회 고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9월 8일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

는 조사단을 만날 수 있었다. 단장 이향복 팀장은 현장을 조사

하고 숙박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많은 지역 및 묘소들

을 조사하여 그동안 사업에 비해 수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지만 

보다 값진 성공적인 조사 였다고 말하였다.

조사단은 9월 11일 귀국한다.

(배순신 기자)

(사진: 조사단 제공)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할린 한인 묘 현지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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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 7일 이틀간    

하바롭스크에

서 '하바롭스크 

재판: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시사' 국제 학

술실용 포럼이 

열렸다. 

학 술 회 에 

하바롭스크 변경 주지사 대행 미하일 

젝챠료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공

공기획부 부장 세르게이 노비코브, 러시

아 연방 및 하바롭스크 변경 정부 요원, 

지역 및 연방  행정기관과 군 기관의 지

도자들, 제2차 세계대전 역사 및 국제관

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고 한국과 중국 

등의 외국 교수와 연구가들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 태

평양  전 지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포럼에

서는 국제 안전 확보와 평화유지의 실

질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1949년 하바롭스크 재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

킨 군정세력의 하나로서 일본 군국주

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

에서 일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과 이

에 대한 확실한 연구 증거, 러시아 침

공 시 생화학 무기 준비 사실들이 제

시되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공공기

획부  세르게이 노비코브 부장은 하바

롭스크 재판은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

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하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독일 나

치의 반인륜적 범죄와 동시에 일본 군

국주의의 반인륜적 범죄를 다루었다.  

이러한 범죄의 규모는 그들의 치밀하

고도 파렴치한 준비의 활동 영역에서 

대조된다. 당시 하바롭스크 재판에서 

관동군 사령관에게 생화학 무기가 얼

만큼 만들어졌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전 

인류가 파괴될 수 있을 만큼이라고 답

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소련의 

적위대는 세계를 구한 것이라고 분명

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하바롭스크 재판

의 학술적 의의와 고문서 자료의 실제 

이용, 그 역사의 법적인 면을 주제로 

다뤘다. 포럼의 일환으로 이전에 많은 

청중들이 한 번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러시아 몇몇 기관들이 제공한 고문서

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 명칭은 <'극

동의 뉘른베르크' 하바롭스크 재판의 

문서상 연대기>였다.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연해주 군사지

구 군사 재판소의 공개 재판은 생화학 

공격에 대한 소련 연맹군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바롭스크 재판은 공개 방

식이었고 그 자료들이 대중 언론을 통

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주요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

이 이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가 되어

서야  보안국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

에 대한 기밀문서 해제에 따른 작업의  

일환으로 하바롭스크 재판 자료의 기

밀 표시가 제거되었다.

전시회 자료에는 러시아 연방보안

국 중앙 고문서부, 관련 기관으로서 하

바롭스크 변경 지역 보안국 및 내무부

의 기밀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외교부 외교정

책 고문서 자료 중 비공개 문서가 이

용되었으며, 하바롭스크 변경 국립 고

문서 사진자료, 하바롭스크 재판 과정

이 그려진 그로데코와 하바롭스크 향

토박물관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포럼과 전시회는 대통령 장려금 

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 사할린 박물관들의 

관계자, 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

할린한인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과 

김 아르쫌 임원은 사할린 한인사, 강

제동원 역사, 사할린한인 문제에 중점

을 두고 발표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

관 진 율리아 박사는 1945년 8월에 사

할린 미주호(포쟈르스코예 마을), 카

미시스카(레오니도워)에서 일어난 학

살사건(일본인들이 일반 한인들을 학

살한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고 전해

졌다.

(본사 기자)

* 하바롭스크 재판은 제2차 세

계 대전 후 1949년 12월 25일부터 

30일에 걸쳐 소비에트 연방 하바

롭스크의 장교 회관에서 일본군 전

범 피고에 대해 6일간 열렸던 군사 

재판이다. 전 일본 관동군이 1925

년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생체실

험 및 생화학 무기 제조 관련으로 

기소된 12명의 전  관동군 병사들

을 재판했다. 주된 혐의는 1939년

의 노몬한 사건, 소련에 대한 전쟁

연습을 행한 1940년의 일본 관동

군 특종 연습, 731 부대와 100부

대의 생체실험 등이다.

이 재판에서 야마다 오토조 관

동군 사령관과 세균무기 제조와 생

체실험을 행한 가지츠카 류지 군의

중장, 다카하시 다카아쓰 수의중

장, 가와시마 기요시 중장이 각각 

25년 강제노동형을 받았고, 나머

지 인물들도 2년에서 20년까지의 

강제노역형을 받았다.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은 기한이 되어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고, 감옥에서 병사

하거나 자살한 이를 제외한 이들은 

1956년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 간

의 국교 회복 후에는 감형으로 모

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러시

아 검찰은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모든 죄수들의 명예회복을 거부했

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서는 명

예회복 거부의 적법성을 확증했다.

 (위키백과 참고)

지난 8월 30일 한

국에서 김진석 작가

의 '고려인, 카레이

츠' 사진집이 출판되

었다.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타지키스

탄,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조지아, 아

르메니아, 아제르바

이잔, 우크라이나, 벨

라루스, 발트 3국, 러

시아 등 11개 국, 30여 개의 도시에서 만난 고려인, 카

레이츠.

이 사진집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현재 삶에 대한 기록이다.

현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대략 80만 

명(사할린 동포 포함)으로 추정된다. 1937년 강제이주

로 러시아 본토와 중앙아시아로 흩어진 고려인을 합친 

숫자다. 현재 5세대까지 이르렀다. 김진석 작가는 우즈

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

나, 벨라루스, 발트 3국, 러시아 등 11개 국, 30여 개의 

도시에서 4000여 명에 가까운 고려인들을 만났다. 그

리고 그의 앵글에 동포의 삶과 얼굴을 담았다. 

지난 2016년 3개월여의 기간동안 카자흐스탄의 고

려인 작업을 진행했다. 그 기간 80년의 시간을 거꾸로 

흘러보내듯 고려인 한 명 한 명의 지금의 삶을 기록했

다. 그 결과로 카자흐스탄 국립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한

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카자흐스탄전에 일부 사진이 소

개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여러 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을 취

재하게 되었다.

14개월간의 기간, 11개 국가 20여 개의 도시에 흩

어져 있는 고려인 취재. 약 4천여 명의 고려인. 20여만 

장의 사진및 기타 영상을 남겼다.

'길 위의 사진가' 김진석 작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서 벨라루스까지 고려인의 이동경로를 뚜벅뚜벅 따라

서 오로지 조선의 후손인 고려인들의 일상을 멀지 않

은 거리에서 카메라에 담아냈다. 김 작가는 독립운동가

의 후손들, 후손들이 만든 언론사의 기자, 선조들이 만

든 무용단의 단장과 단원, 가수, 배우, 합창단원, 시장상

인, 30~40대 사업가, 광고기획사 직원, 연예기획사 대

표, 패션모델, 대학교수, 장교, 건축가, 정치인은 물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의 얼굴과 삶을 담아내

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분명, 고려인은 우리의 빈약했던, 그래서 매우 서

럽던 시절, 우리 민족의 식민과 저항, 절망과 강제이주, 

탄압과 생존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역

사를 상징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얼굴이 등장한다. 과거의 어둠을 고스란

히 갖고 있는 고려인 1세대, 구전된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2

세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오늘날의 고려인

들까지, 김 작가는 이들의 활짝 핀 웃음과 어두운 기록, 선명

한 햇살과 흑백의 그림자들을 대비시킨다.    (출판사편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할린을 두 번이나 다녀간 김진석 사진작

가는 «우리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корейцы(고려인, 한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거나  그 독립

투사들을 후원했고, 또 사할린 한인과 같이 제국주의에 희생당

하거나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국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유라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 핏줄 한 형제에게

그 감사함과 더불어 위로의 마음을 이 책에 담으려 했습니

다. 조국은 우리 동포들를 잊지 않고 있다고... 그 한 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고 책을 펴낸 소감을 밝히고  새고려신문 지상을 

통해 그는 '아직 못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 책과 카

메라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

다.'라고 사할린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의 카메라에 우리 동포들의 얼굴을 담다
길 위의 사진작가 김진석이 만난 고려인들의 삶과 이야기

"이 취재를 통해 '고려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일본 전범(전쟁 범죄) 
재판을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 지은이 김진석

1974년 전북 고창 출생. 월간지 《말》 사진기
자로 시작해 <여의도 통신> 편집장을 지냈다. 

2008년 제주 올레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을 시
작. 이후 아프리카, 스페인 카미노, 스위스 몽블랑, 
네팔 히말라야 등의 작업물로 '길 위의 사진작가'라
는 별칭을 얻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으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 전속 사진을 담당했
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동유럽, 러시아의 우리 동포
(고려인) 취재를 하고 있다. 

2017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서 '고려인 전
시', 201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울과 부다
페스트의 두 도시 이야기' 등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저서로는 《걷다 보면》,《라비 드 파리》 등 11권
이 있다.

◆ 본문 중에서

사할린 남부의 항구도시 코르사코프. 코르사코프 

한인 회장 이태준 씨(70)가 사할린의 '망향의 탑' 앞에 

섰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8일 사이 수만 명의 사람

들이 이곳 코르사코프에 도착했다. 일제는 자기 국민

들만 배에 태우고는 줄행랑을 쳤다. 그 후 사할린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 코르사코프의 한인들은 고국에서 

올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다. 기다림

에 지친 한인들은 코르사코프를 떠나 사할린의 주요 

도시로 돌아간다. 언덕에 올라 배를 기다리던 곳에 망

향의 탑이 세워졌다. 현재 코르사코프에는 2300여 명

의 한인이 살고 있다.

_277쪽

이 취재를 통해 '고려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

한민국 재외동포법에 근거해서 법적으로만 해석한다

면 이들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일부입니다. 즉 

우리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려인'을 보

는 실제적 관심은 다릅니다. 과거만 존재할 뿐 현재

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

진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정보 부족이 '고려인'을 우

리와 다르다고 규정하고 스스로 차별하는 현실을 초

래했습니다.

_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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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Назван город, который               
может стать глобальным 
центром робототехники

Тэгу, 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Город Тэгу избран будущим хабом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елило 3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для расходования в 2023-2029 годах на робототехнику,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центра данных и испыт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US$1=W1,170).

Поставлена цель продвижения нового рынка робототехники 
за счет созда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индустрии роботов.

Город Тэгу выбран поскольку он уже реализовал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по развитию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ыделив для этих целей 
здания и промышленные зоны для испытаний роботов, беспи-
ло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экспериментов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
теллекту.

Город надеется стать лидером в глобальн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е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для роботов, создав свыше 10 000 новых ра-
бочих мест к 2030 году.

Сеул, 6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Фестиваль  «hallyu» ил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с уча-

стием поп групп, таких как Pentagon и Monsta X, от-
крывается онлайн на этой неделе.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фондом по междуна-
родным культурным обменам Кореи, продлится с 6 
сентября по 14 ноября, предлагая разнообразный 
контент  поклонникам корейской поп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рали три «страны 
внимания» – Россию, Индию и Индонезию – для про-
движения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с этими странами.

В первую неделю фестиваль сфокусируется 
на России и организует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ых поп 
группы, такие как The Boyz, Lovelyz и CIX представят 

тенденции и обычаи Кореи, соблюдаемы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выпадает на 
20-22 сентября.

12 сентября,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недели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он-
лайн и поделиться идеями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Неделя Индии пройдет 4-10 октября с участием 
поп звезд Monsta X, Pentagon и AB6IX.

8-14 ноября пройдет неделя Индонезии с пред-
ставлением поп групп A.C.E. и Dreamcatcher.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по адресу  
mokkojikorea.com. Детали программ публикуются на 
сайт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на языках трех 
стран-участниц.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к России

12 картин изв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Ли 
Чжун Сопа, которые были подарены государству 
семьёй пок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Самсунг» Ли Гон Хи, впервые за 70 лет представ-
лены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Выставк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открылас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города Согвипхо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куда художник приехал со своей семьёй 
в январе 1951 год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сетите-
лей привлекает карти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ейзаж с 
островом Сопсом», написанная на Чечжудо. Худож-
ник не стал иллюстрировать ужасы Корейской вой-
ны, свидетелем которых он был, изобразив вместо 
этого пейзаж небольшой тихой деревушки. При-
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сетител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сравнить картину с реальным пейзажем острова 
Сопсом, выглянув в окно выставочного зала. По 
словам куратора музея Чон Ын Чжа, произведения 
художника, связанные с островом Чечжудо и горо-
дом Согвипхо, позволят публике лучше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творчество и биографию Ли Чжун Сопа. К 2024 
году в музе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залы, в которых будут экспонироваться работы ху-
дожника. Выставка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6 марта будущего года. 
Судьбу художника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лёгкой или удач-
ной. Родившись в семье крупного землевладельца, 
он рано остался без отца и вынужден был вместе 
с семьёй переехать к родителям матери. Живопи-
сью он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ещё в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а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в Академии культуры в Японии 
познакомился со своей будущей женой – японкой 
Ямамото Масако, которая позже последовала за 
ним в Корею и родила двух сыновей. Но семейное 
счастье Ли Чжун Сопа длилось недолго: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разделила супругов и больше не соединила. 
Ли Чжун Соп очень тосковал по уехавшим в Японию 
жене и детям, и это чувство отразилось в  послед-
них картинах художника. В 1956 году он скончался в 
абсолют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в возрасте 40 лет. Супру-
га художника, которой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100 
лет, прислала из Японии приветственное посл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ам и гостям выстав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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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через 70 лет» – выставка 
произведений художника Ли Чжун Сопа 

6-7 сентя-
бря в Хабаров-
с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 -
ный науч-
но-практиче -
ский форум 
« Х а б а р о в -
ский процесс: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о-
временные вы-
зовы».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ряд извест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
ных и научных 
деятелей – 
врио губерна-
тора Хабаров-
ского края Михаил Дегтярев,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чл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и территориаль-
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рганов воен-
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орган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ста-
вители ветеран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ре-
ди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были ученые и исследовате-
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итая.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форум имеет зна-
чение для все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
гиона, поскольку на нем освещаются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и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на-
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1949 
года поставил точку в осуждении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
ризма как одной из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развя-
завших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в АТР. В ходе него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оспоримы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разработки и испытания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факты ее подготовки 

к нападению на нашу страну.
Форум прошел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вы-

звал широкий резонанс.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и сахалинцы, в том 

числе музейные работ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
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МООСК Ли Сергей и Ким Арт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дном из пленарных заседаний, где рассказали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Спец-
законе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инятом в Респу-
блике Корея.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была открыта выставка архив-
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ескольких российских ведомств, 
которые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е были доступны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Она получила название «”Дальнево-
сточный Нюрнберг”.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летопись Ха-
баров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газеты будет дан обзор  
некоторых доклад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Хабаровске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посвященный процессу над япо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преступникам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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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на Чхусок обойдётся                    

корейцам в 260 доллар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дготовку праздничного стола по случаю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рейцы потратят в среднем 300 тыс. вон или 260 долларов. 
Такими ст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Ассоци-
ацией организаций по правам потребител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88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ов и крупны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в 25 столичных 
округах. В частности, был проведён сбор данных о стоимости 24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т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при накрытии празд-
ничного стола и проведении поминальных церемоний.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на 9,3% выше прошлогоднего. Такой рост объясня-
ется увеличением стоимости 22 из 24 вышеуказанных товаров. 
Например, хурма подорожала на 39,6%, яйца на 36,9%. Покупка 
продуктов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обойдётся потребителю в 
200 долларов, а в больши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 266 долларов. Ана-
лиз проводился из расчёта на семью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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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ун Чжэ Ин: В системе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озможны перемены 

Если эпиде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К смягчится с ростом 
числа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можно будет осуществить посте-
пенный переход к новой систем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
ки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ая будет гармонично сочетаться с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ью.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6 сентября еженедельной 
встречи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Заявление гла-
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звучало на фоне разговоров о вероят-
ности того, что РК примет новую стратегию, отказавшись 
от строгих ограничений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
б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в полной мере обеспечить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необходимым количеством вакцин. Президент вы-
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енежные выплаты для людей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будут полезны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я мелк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само-
занят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удобства людей и быстро произвести 
платежи»,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вялый рост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задерживает восстанов-
ление жизни люд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экспорт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просит работников 
метро отменить забастовк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обратился к профсо-
юзам работников метрополитенов Сеула и четырёх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страны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забастовки, за-
планированной на следующую неделю. Выступая 7 сентя-
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отме-
тил, что люди испытают большие неудобства, если работа 
метро будет прервана в преддверии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Инициатором за-
бастовки является профсоюз работников Сеульского ме-
трополитена, который назначил её начало на 14 сентября, 
если компания не откажется от плана сокращения персо-
нала в рамках мер по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К забастовке ре-
шил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также профсоюзы компаний-опера-
торов метрополитенов Инчхона, Пусана, Тэгу и Тэчжона. 
«У каждого  профсоюза есть свои аргументы и трудности, 
но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что метрополитеном пользуются 
обычные люди», – сказал Ким Бу Гём, попросив профсо-
юзы 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метрополитенов обсудить все про-
блемы за столом переговоров.

В РК успешно испытана новая БРПЛ 
В РК проведены успеш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ой баллисти-

ческой ракеты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БРПЛ)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
извод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и 7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
стве обор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запуск произведён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с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Тосан Ан Чхан Хо». Она имеет 
водоизмещение 3 тысячи тонн и оснащена шестью верти-
кальными пусковыми трубами. Запуску с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серия успешных запусков с подводной 
баржи. В результате РК стала восьмой по счёту страной 
мира, обладающей БРПЛ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сле США, Росс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ранции, Индии, Ки-
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ле сер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ис-
пытаний БРПЛ будут запущены в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а затем начнётся их развёртывание. Новая БРПЛ, которая 
оснащена обычными боеголовками,  получила кодовое на-
звание «Хёнму 4-4». Она является модификацией балли-
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Хёнму-2B» с дальностью полёта около 
500 километров. В отличие от обычных ракет назем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БРПЛ труднее обнаружить, так как они за-
пускаются с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нанося внезапный удар.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овая ракета станет для РК ключевым ин-
струментом сдерживания. «Наши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обе-
спечива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с помощью передовых 
видов оружия, планируя продолжать их развитие», - сооб-
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Китайская соцсеть Weibo заблокировала 
21 аккаунт фан-клубов K-pop 

Китайская социальная сеть Weibo заблокировала на 
30 дней 21 аккаунт фан-клубов K-pop в рамках усиления 
контроля Пекина над индустрией развлечений.  В чис-
ло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аккаунтов вошли фан-клубы таких 
групп как BTS, IU и NCT. В список также вошли фан-клу-
бы отде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таких групп как BLACKPINK, Red 
Velvet и Girls 'Generation.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6 сентября ки-
тайские СМИ. Аккаунт фанатов Чимина, участника BTS, за-
блокирован на 60 дней из-за того, чт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интернете бы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фотографии самолёта 
с портретами певца. Китайские фанаты собрали деньги на 
аренду самолё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Jeju Air,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в октябре день рождения Чимина. Weibo обвинил 
аккаунт в незаконном сборе средств и «иррациональной 
погоне за звёздами». Недавно кита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бъ-
явило о мерах по «обузданию поклонения знаменитостям 
и культуре фан-клубов», запретив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тратить деньги на поддержку своих кумиров. 

              (R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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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Южной Кореи зая-
вили о задержании рекордной партии наркотиков,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которой превышает 1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куратуре города Пусана, все это 
стало частью совместной операции,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
ла прокуратура, таможня Пусана,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
ведывательная служб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зарубеж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еступники пытались из Мексики ввезти в Ав-
стралию более 904 кг синтетического наркотика 
хиропона (филофона), используя при этом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перевалочный пункт. Наркотики должны 
были поставляться в Австралию из Кореи вместе 
с партиями круп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надежде, что 
прибывающие из Кореи суда будут меньше контро-
лироваться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Австра-
лии. В центре всей этой схемы были два человека 
– 34-летний кореец и его подельник с гражданством 
Зеленого континента.

Однако власти Австралии выявили поставку, из-за 
чего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стряла" партия хиропона об-
щим весом 404 кг 230 граммов, которую кореец ввез из 
Мексики в два захода в период между декабрем 2019 
и июл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 как "австралийский канал" 
сбыта прекратил существование, то преступники стали 
искать способы реализации наркотиков на 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РК конфисковали 
находившиеся в Корее наркотики, корейский преступ-
ник арестован, ему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а его по-
дельник объявлен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озыск.

Конфискованная партия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а, что 
ее хватило бы для создания доз для 1 миллиона 3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веществ на черном 
рынке оценивается на уровне 1 триллиона 300 милли-
ардов вон или 1 миллиарда 12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о делает ее самой дорогой партией 
наркотиков, которую когда-либо задерживали правоох-
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держана партия наркотиков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1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ночь на 9 сентября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ся воен-
ный парад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73-й годовщины основа-
ния КНДР. Как сообщило в тот же день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а пара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О том, было ли представлено на параде нов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оружие, не сообщается.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то,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в параде участво-
вала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Гвардия – силы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которых за-
действованы порядка 5 млн 700 тыс. гражданских лиц, 
или около четверти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К участникам 
парада обратился с речью секретарь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
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Ли Иль Хван. «Прави-
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будет твёрдо защищать достоин-
ство и коренные интересы нашего народа и решать все 
проблемы собственными усилиями, исходя из принци-
па опоры на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и саморазвития при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 цитирует выступление Ли 
Иль Хвана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Мы будем увеличивать 
Народную армию, опору защиты государства, всеми 
способами, поставим оборон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и модернизируем её, и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едение политики партии, направлен-
ной на то, чтобы поставить всех людей под ружьё и 
превратить всю страну в крепость», – добавил он. 
Парад длился около часа, и в нём участвовало суще-
ственно мен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техники, чем в 
предыдущих парадах, проводившихся в январе этого 
и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январе на параде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нов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запускаемая с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и другие баллистиче-
ские ракеты.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параде были 
показаны новые тип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
ческих ракет.                                                       KBS World

В Пхеньяне прошёл военный парад в честь 
73-летия основания КНДР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ианиста заняли высшие при-
зовые места на 63-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пиа-
нистов имени Ферруччо Бузони,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ся 
в городе Больцано на севере Италии. Первый приз 
конкурса – 22 тыс. евр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с ор-
кестром Гайдна – завоевал 22-летний Пак Чэ Хон.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27-летний Ким До Хён. Третье место 
в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занял Лукас Стернат из Австрии. 
В телефонном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обладатель 
высшей награды сказал, что не ожидал такого успеха, 
поскольку был счастлив уже от того, что принял уча-
стие в этом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Он вспомнил, что 
в 2019 году выступил неудачно, после чего два года 
усердно работал, развиваясь как пианист. «Самое 

важное – поддерживать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для  бу-
дущих выступлений», – сказал он. Обладатель второй 
премии Ким До Хён сказал, что происходящее с ним 
сейчас «подобно сну».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 будущем со-
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создании собственной музыки, пообе-
щав отдать музыке «всю жизнь и все силы». Между-
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пианистов имени Ферруччо Бузони 
проводится с 1949 года. Ранее его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
новились д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К. В 1969 году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Пэк Кон У, которому первый и единствен-
ный раз в истории конкурса была также присуждена зо-
лотая медаль. В 2015 году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моло-
дая пианистка Мун Чжи Ён.  

KBS World

Два пианиста из РК завоевали главные приз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Бузони



2021년 9월 10일새 고 려 신 문(6)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бером и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в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На полях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Публичным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Документом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участие сторон в 
реализац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
никовых газ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ду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ддержк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б-
ращения углеродных единиц,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на-
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ичь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шает задачу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редных выбросов в атмосферу, которую 
пост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А для это-
го требуется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реформировать многи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энер-
гетику и транспорт,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сжигают ископаемое 
топливо, перевести на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е для природы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ы объединен-
ные усил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крупных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Вместе мы достигнем 
успех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 Сбер намерены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в вопросах развития кредитования и банковского обслу-
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в том 
числе –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да-
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убъектов ДФО ме-
ханизмов господдержки. Стороны планируют совместную 
реализацию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а также взаимо-
действие в развит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ыполня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более комплексно

Помимо ликвидации дефектов асфальта на придомо-
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ремонт и покраску дет-
ских площадок, лавочек, заборов, подъездов и фасадов 
зданий. Новые правила начнут действовать со следующе-
го года. Такое реш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озвучил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мэром Сергеем Над-
садиным посетил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е дворы на улицах 
Амурская и Дзержи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 поинтересовал-
ся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мнением о качестве выполнения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 Выполнили все, что мы просили – вопросов даже нет. 
Мы довольны. Сделано очень много.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с асфальтом, а теперь все 
хорошо, – отмети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атолий Левенков.

В ходе осмотр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глава реги-
она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неухоженный фасад одного из 
домов, поломанную лавочку и неопрятные заборы.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ие недочеты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
тельно устранять в рамках текущего ремонта.

–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очень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по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во дворах – он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 
мере поступления обращений. Однак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
н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необходи-
м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косившийся забор палисадника, в 
другом – починить качели и покрасить лавочку. Работать 
следует точечно, прислушиваясь к людям. Ведь даже ка-
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й двор нуждается в обслу-
живани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потребует от структур некоторых организацион-
ных решений. Внесем корректировки и будем комплексно 
подходить к этой работе. У нас есть график восстановле-
ния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элементов детских площа-
док. Теперь при текущем ремонт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будем выполнять эти работы одновременно,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был выполнен 
более чем в 330 двор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это треть 
всех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города.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661 двор.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формировании списков для ре-
монта оказывают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яют свои обращения на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В работу берут дворы, в которых по-
крытие разбито не более, ч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В осталь-
ных случаях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ставят в очередь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 примеру, сейчас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 на Емельянова, 33б.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у, что ра-
боты здесь завершены почти на 80 процентов – специ-
алисты готовятся приступить к укладке асфальтового 
покрытия, обустраивают сквер. Также во дворе появитс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Полностью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
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в октябре.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должить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дворов на Са-
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 наступления холодов. Его главе регио-
на озв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в ходе осмотра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Юрий Трутн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города должны стать комфортными
Одни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

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н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Работа начнется с региональных столиц 
и крупн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Об этом на пресс-кон-
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подведению итогов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ообщ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
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
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Президенту и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целый ряд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реализацию про-
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варталы»,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снижения цен, 
увели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программу «Дальне-
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на врачей и учителей. Такой меха-
низм ка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нцессия» позволит про-
должить поддержк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сообщил он.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будут вовлекаться в формирова-
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евозможно прово-
дить реновацию городов без позиции их жителей. Главам 
регионов, мэрам треб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эту работу. Жи-
тели долж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концепции ре-
нов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Мастер-планы должны сверяться с мне-
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 подтверждаться источникам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на Форуме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Только тогда это будет собранный 
план», – считает Юрий Трутнев.

Как уточнил вице-премьер, реновация городов связа-
на не только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жилья и созданием но-
вых городских кварталов, а это качественное изменение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
туры, ре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задач, формирование ре-
креационных зон.

Напомним, VI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
шёл 2-4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Форум собрал более 
4000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МИ из 58 иностран-
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амы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елегации был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Японии, Индии,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Форуме подписано 380 со-
глашений на сумму 3,6 трлн рублей (учтены соглашения, 
сумма которых не является коммерческой тайн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людей
В рамках этой работы на полях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

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между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фондом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ДФВТ).

–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опро-
б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зличные цифровые про-
граммы, делающие жизнь горожан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О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ети в сферах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до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ришло 
врем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этот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на всю тер-
риторию региона, чтобы цифровые услуги стали доступ-
ны не только населен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о и самых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ходится в числе лидеров 
страны по показателям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е-
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по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сде-
лать жизнь населения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Например, в 
медицине созданы единые хранилища результатов об-
следований в цифровом формате. Школьникам и педа-
гогам обеспечен доступ к цифровому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контенту. Приме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видеоаналитики по-
зволяет следить за качеством содержания дорог. А си-
стем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казала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 поисках пропавших детей.

–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ж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сред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 уровню цифрови-
зации отде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социальных сферах.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 цифровизации позволит быстро 
достичь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эффекта, как для сферы управ-
ления регионом, так и окажет заметный эффект на жи-
телей региона: это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улуч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туации, перевод в «цифру» 
базовых услуг для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нда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услан Саркисов.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полагает комплексную цифро-
визацию сфе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ЖКХ, 
транспор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
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атом» и «Газпром»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е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дписано на острове Рус-
ском в ход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окумент 
своими подписями скреп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
к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директор 
блока по развит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бизнесу Госкорпора-

ции «Росатом» Кирилл Комаров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развивалась чистая 
энергетика, которая не наносит ущерба природе и здо-
ровью людей. Для нас также важно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крупное экспор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а, внедрить 
технолог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в раз-
личны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Это позволит сформировать 
уникальную специализацию и компетенцию региона на 
перспективном глобальном водородном рынке. В итоге 
в регионе фактически появится нова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
ная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ая на годы вперед обеспе-
чит работой многих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
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оро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намере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из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 метана, поставок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вого вида топлива, а также 
в создании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системы поставок про-
дукции на внешние рынки и потребителя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 Росатом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развитие низкоугле-
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ринима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тановлении рынка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в России. 
Применение водорода в таких секторах, как транспорт, 
жилищно- коммун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
но сократить вредные выбросы в атмосферу и перейти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е методы производства. Убежден, 
участие «Газпрома» и всесторонн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зволят 
нам уже в обозримой перспективе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амбициозный проект, – заявил Кирилл Комар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 директор 
Блока по развитию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бизнесу Госкорпо-
рации «Росатом».

К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лжна стать угле-
родно-нейтральным регионом.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мер 
– перевод ч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 транспорта на использо-
вание безопасного дл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одорода,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тропарков.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Энергетиче-
ской стратегии РФ до 2035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бивается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овой 
сахалинск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едложением губернатор обра-

тился к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на встрече с мо-
дераторами сессий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а с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месте с командой Ма-
рата Хуснуллина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разработало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
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Ее реализа-
ция уже начат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остроили 90 тысяч квадрат-
ных метров. Программу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ни-
мать как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бращаемся к вам с просьбой предусмотреть 
начало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уже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ебуется 4,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вопрос. Очень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
ние нашей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новой программе переселения в 2021-2026 годах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должны получить почти 29 тысяч че-
ловек. Ускоренными темп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более 6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Фотограф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 V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Русская цивилизация»
О старте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ило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

ство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ФАДН). 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м могут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отографы, так и лю-
бител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Для этого 
им необходимо загрузить авторские снимки на сайт www.
rucivilization.ru.

Все конкурсанты должны быть старше 18 лет. Каждый 
из них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до 5 фотографий, создан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в номинациях: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
да», «Лица и поколения», «Традиции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Архитектура и скульптур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Мо-
сква», где будет отражено яр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культур и 
традиций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ем работ завершится 5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Затем 
их будет оценивать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по пригла-
шению ФАДН России вошли известные в стране и ми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фотографы, художники, журналис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
стоится в Москве. Как и прежде, лучшие работы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на улицах столицы, в парках и галереях.

Отметим, в 2020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фотоконкурса ста-
ли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74 стран мира, которые при-
слали почти 20 тысяч фоторабо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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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соб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станет стимулом для экономи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мментируя реш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введении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для бизнес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бъявил о гряду-
щих льготах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Бизнес, работающий на отдаленных островах, освобо-
дят от налогов на прибыль, имущество, на землю на десять 
лет. Также будут снижены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 Надеемся, чт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на Курилах 
принесет весомые результаты дл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ов, для 
запуск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в таких об-
ластях, как туризм, марикультура и переработка рыбы,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еще раз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Россия 
развивается в направлени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
на. И Курилы станут драйвером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се-
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оздание особого 
налогового режима станет мощ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бизнеса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фер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туризме, сфере ИТ-технологий. Все 
эти отрасл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зелеными.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так 
как имен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я начинает климати-
чески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переводу экономики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безопасных для природы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
ние наше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которое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Гла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решени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нет по-
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особенно на отда-
ленных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отреставрировали                      
барельеф Юрия Гагарина 

Найденной на невельском побережье скульптур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рнул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й облик.

После реставрации барельефу нужно время, чтобы ма-
териалы,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в работе, полностью просохли. 
Через полторы недели скульптуру покроют специальным за-

щитным составом и установят на постамент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Объект станет экспонатом местного историко-крае-
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 Барельеф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на стеле, которую, к сожа-
лению, восстановить не удалось. Сейчас в проработке нахо-
дятс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постаментов – выбор будет 
сделан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а. Важно, что вос-
становили не только барельеф, но и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
ливость – теперь этот важный скульптурный объект вновь 
станет украшением города,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в СМИ появились фотографии баре-
льефа, выброшенного на берегу моря. Раньше он распола-
гался на въезде в Невельс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требовал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от-
реставрировать барельеф Юрия Гагарина и разместить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1 августа по 10 декабря 2021 года Свердловское областное 

отделен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Ура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
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одя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твор-
ческих работ «Открываем Россию заново. Всей семьей!».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нкурса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инте-
реса к семейным путешествиям, а также акцентирование 
внимания на у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и доступности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России, позволяющих учесть интересы разных поколе-
ний при знакомстве с уникаль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приро-
дой, богатой культурой, славной историей и современ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регион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граждане РФ без воз-
рас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 твор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рассказы-
вающими о семейных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регионам страны в 
следующих номинациях: фотографии, эссе, мультимедий-
ные презентации, видеоролик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а сайте - https://rgofest.ru/.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우리말로 깨닫다]

숲을 걷고 나서
숲을 걷고 나서 숲이 보

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풀이 보입니다. 눈을 조금 

들면 나뭇가지가 보이고 그 

끝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숲을 걷

고 나서 길이 보입니다. 흙

이 보입니다. 바위도 보이

고 자갈도 보입니다. 정성

껏 쌓아놓은 돌탑도 보이네

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

에는 돌탑이 참 많습니다. 

걸으며 돌탑을 보면 온기가 느껴지고, 저도 돌 하나를 

올려놓곤 합니다.

숲을 걷고 나서 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칡꽃이 천

지네요. 바람꽃도 마타리도 배웁니다. 모르는 꽃이 많

아 반갑습니다. 나무도 배웁니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

무, 편백나무, 자작나무 등등 숲은 그대로 나무의 집입

니다. 그 깊은 초대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무가 떨

어낸 또는 떨어뜨린 나뭇잎은 길을 덮고, 흙보다 더 흙 

같은 모습으로 길을 보여줍니다.

숲길을 걷고 나서 새를 만나고, 곤충을 만납니다. 

새는 소리입니다. 모습보다 소리가 먼저 나를 지납니

다. 휘파람으로 따라해 봅니다만, 새가 웃겠네요. 어설

픈 모방이나 새를 닮으려 애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겠

지요. 곤충은 때로 적응이 안 됩니다. 잠자리나 메뚜기

나 방아깨비 등 익숙한 모습도 있지만 낯설거나 여전

히 피하고 싶은 곤충도 많습니다. 길을 따라오면서 눈

앞을 뱅뱅거리는 '눈에놀이'나 길을 막고 선 거미는 아

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숲길을 걸으니 뜻밖에도 사람이 보입니다. 먼저 길

을 걸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길은 한 사람의 뒤를 다

른 한 사람이 이어갔기에 길이 되었을 겁니다. 쌓아놓

은 돌탑도, 나무에 묶인 리본도 길을 보여줍니다. 발

자국이 발자국을 덮습니다. 앉아서 곤한 다리를 쉬었

을 평평한 바위도 만납니다. 분명 내가 처음이 아니었

을 겁니다. 왠지 먼저 길을 걸었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나처럼 걸었을 겁니다. 위로를 받았

을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옆을 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고맙

습니다. 함께 숲길을 걷습니다. 새로운 숲을 만나고 새

로운 하루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

와 걷는 하루는 왜 아내가 반려자이고 동반자인지 알

게 합니다. 반려자(伴侶者)라는 말은 짝이 되는 사람이

라는 뜻입니다. 반(伴)도 려(侶)도 짝이라는 뜻입니다. 

반이라는 글자가 예쁘네요. 나의 반이 되는 사람입니

다. 나도 그의 반이 되어야겠지요. 동반자(同伴者)의 반

도 같은 글자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하는 나의 나머지 

반이 동반자인 셈입니다.

반은 도반(道伴)이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이지만, 저에게는 함께 

길을 걷는 짝이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함께 걷는 벗

이 있음은 고마운 일입니다. 같이 걷는 이가 모두 도반

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도(

道)가 길의 의미라는 점을 잊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

면 산에 사는 사람이 선인(仙人)입니다. 산을 걷고 숲

을 걸으면 선인이 됩니다. 도를 깨닫게 됩니다. 도가 엄

청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숲에서 배웁니다. 숲길에서 

깊이 느낍니다.

오늘도 나를 치유하는 숲길을 걷습니다. 위로와 희

망의 숲길을 걷습니다. 걷기가 올곧게 위로입니다. 깨

달음의 숲길입니다.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

니라 차분히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참 숲길을 

걷고 나니 숲 밖의 세상도 보입니다. 사람도 보입니다. 

숲길을 걸으니 앞이 보입니다. 길은 여러 모습으로 내 

앞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가야할 길이기에 한 걸음을 

더 옮깁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
공)

전 세계 27개국 136명의 글로벌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

여 차세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

의하는 장인'2021 세계한인차세대대

회'가 7일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개

막했다. 

- 주최 : 재외동포재단 

개회식은 김성곤 이사장의 개회

사를 시작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의 축사 영상,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기

조 강연, 대회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 및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 소년소녀합창단

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한인 차세대, 세계를 위해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열리며, 

세계 시민으로서 한인 차세대의 역할을 모

색하고, 차세대 인재발굴과 차세대 네트워

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

국 대한민국과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로 한데 

모인 한인 차세대들이 우리 재외동포 사회

의 밝은 미래"라며 "차세대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마음껏 역량이 발휘할 수 있도록 분야

별 한인 네트워크 체계화 및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영 킴 미국 연방하

원의원은 'From a Korean-

American Immigrant to the Halls of 

Congress'를 주제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의회에 진출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

기했다.  

올해는 최초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되며, 지역회의와 FLC 문화콘서트, FLC 홍

익포럼, 국무총리와 함께하는 세계한인차세

대대회 화상간담회 외에도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언택트 네트워킹을 위해 온라인 네

트워킹 라운지, FLC 시네마, FLC 아카이브 

등의 상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FLC : Future Leaders Conference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

에서 "여러분들은 거주국 내에서의 리더이

자 동시에 전 세계 한민족 공동의 리더이기

도 하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민족 평화공

동체를 만드는 일이 동참해 주시고, 더 나아

가 세계의 모든 민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

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

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래 동포사회 이끌어갈 글로벌 한인 차세대 리더들 

한자리에 모이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27개국 136명의 한인 차세대 주역들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입양동포사회 주요 현안 및 재

단의 입양동포 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청취 등을 위한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를 입양동포단체장들과 9

월 6일(월) 개최했다.

입양동포단체 '찾아가는 동포재단' 행사는 지역별 시차를 감안

하여 2차례 개최하였으며, 총 8개국, 19개 단체, 22명의 입양동포단

체장이 참석했다.

입양동포단체장들은 지역별 입양동포사회 현안 등을 공유하고, 

재단의 입양동포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현지 입양동

포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곤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잇는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입양동포와 자녀들을 우리 동포

로서 적극 포용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하면서, "재단의 다양

한 사업을 통해 입양동포   여러분들이 모국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라며, 입양동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이라

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입양동포단체와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 개최  

9월 6일, 지역별로 2차례 나누어 화상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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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триатлон
Триатлон Ironsakh проше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ятый раз.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собрало поряд-
ка 2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рильс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и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К борьбе за медали такж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из Японии и Аргентины. 

Сахалинский триатлон традиционно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ри этапа – плавательный, велогоночный и бего-
вой. Испытать себя любители мультиспортивной гонки 
могли на одной из пяти дистанций: "суперспринт" (пла-
вание 300 м, велогонка – 8 км, бег 2 км), "спринт" (пла-
вание – 750 м, велогонка – 20 км, бег – 5 км), "олимпий-
ская" (плавание – 1500 м, велогонка – 40 км, бег – 10 
км), half 70.3 (плавание – 1900 м, велогонка – 90 км, 
бег – 21.1 км) и "суперспринт" для лиц с ПОДА 근골격계 
장애인 (плавание – 300 м, велогонка – 8 км, бег – 2 км). 

Триатлон – это сложный вид спорта, требующий от 
атлета огромной выносливости, продуманной техник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ложн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гонки подтверждает и победитель Евгений Валиев, пре-
одолевший дистанцию за 4 часа 44 минуты и 10 секунд.

Лидер на дистанции half являет собой пример упор-
ства на пути к спортивным целям, ведь в самом первом 
сахалинском триатлоне Евгений участвовал без долж-
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ему даже понадобилась медицин-
ская помощь. 

Сегодня Евгений старае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многи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на остров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например, через месяц он отправи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Сочи.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дистанцию half среди жен-
щин 18-50 лет быстрее всех преодолела спортсменка 
из Аргентины Энджела Соландж (05:25:05).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х дистан-
ций. Для гостей спорти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партне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или творческие высту-
пления и угощ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
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에 사할린 
청년들의 참가 기대 

청년주도센터가 제 11회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의 보

컬 부문에서 참가신청 시작을 홍보하고 있다. 보컬 예술축제

에는 연령14세 - 35세까지 가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데 

신청서 접수는 '유명 작곡가의 노래'와 '자작곡 노래' 2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각 신청서들은 '아마추어'와  '전문' 두 영

역으로 나뉜다.

이번 예술축제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한 상들이 준비돼 있

는 가운데 각 부문에서 전문가 영역의 우승자에게는 '솔로와 

모노' 녹음 스튜디오에서 음반 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보컬 

경연에는 솔로와 그룹 참가가 가능하며 단, 주요 조건 중 하

나는 참가 그룹의 절반 이상이 14세 - 35세 연령대여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4일까지 접수하며, 10월 6일에 이를 검토

한 후 '로지나' 시문화회관 무대에서 예선전이 펼쳐진다.

10월 16일에는 '옥차브리' 영화 상영관 무대에서  '자기를 

발휘하라' 예술축제의 결승전인 노래 대전이 열린다고  청년

주도센터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арт-фестивале "Заяви о себе"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бъявляет старт за-
явочной кампании 11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нём могут при-
нять участие вокалист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Приём заявок ведется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Испол-
нители песен известных авторов" и "Исполнители пе-
сен собственного сочинения".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двух категориях: "Любители" и "Про-
фессионалы".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арт-фестиваля приготовили осо-
бенные призы. Победители в категории "Профессиона-
лы" в кажд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и-
сать трек в студии звукозаписи "Solo&Mono".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со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так и коллективы. Главное ус-
ловие – чтобы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коллектив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ходила по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т 14 до 35 лет.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4 октября. После их рас-
смотрения 6 октября на сцене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
ры "Родина" состоится отборочный тур. 16 октября на 
сцене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состоится глав-
ная "битва вокалистов" – финал арт-фестиваля "Заяви 
о себе",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